
TUAT

Tech for everyone

㈜투아트는 2016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AI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2018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앱 [설리번플러스]를 출시하여, 현재
전 세계 200여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설리번플러스는
2022 MWC GLOMO Awards 수상을, 설리번 A는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리번플러스 설리번 A

설리번플러스는 2018년 개발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앱
으로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25만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 입니다. 이미지 묘사, 문자 인식, 얼굴 인식, 물건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한 업데이트와 유저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리번 A는 2022년 개발된 AI기반 스마트 문서인식 앱으로 문서 요약, 명함 인식,
영수증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서 작업 편의 및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한 문서를 요약하고 음성 인식과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